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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2)

유아기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

에 형성된 식습관은 이후의 시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유아기의 식습관은 적절한 영양 섭취를 통

한 성장과 발달,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가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식습관이란 

음식 섭취와 관련된 개인의 특성으로 음식에 대한 반

응과 식사 속도, 식사 태도, 규칙성, 식사 양 등을 총

체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양수정, 2020; 
Ashcroft et al., 2008). 많은 유아들이 식습관을 형성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유아기

에는 음식에 대한 기호가 형성되기 때문에 식품의 맛

과 향, 색감, 질감 등과 관련하여 편식이 생길 수도 있

고(김지선 외, 2021), 친숙하지 않은 음식을 두려워하

여 거부하는 푸드 네오포비아(food neophobia)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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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ating habits and social competence. The participants were 1,107 preschool children 
and their mothers from the 7th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7.0 program and the Process Macro 4.2 program. The main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There w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ating habits and social competence. 
On the other hand, mothers’ parenting stres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ating habits and self-esteem. 
Lastly,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ating habits and social 
competence was moderated by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children’s bad eating 
habits and mothers’ high parenting stress may be risk factors for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The role of parents 
in guiding children’s eating habits and supporting their social competence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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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도 한다(Dovey et al., 2008). 또한 음식의 섭취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음식 섭취의 

조절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Russell & Russell, 2018). 
이와 같은 유아기의 식습관은 유아의 기질(서소정, 하

지영, 2020; Haycraft et al., 2011), 어머니의 식습관

(변정순, 이경혜, 2010; 송효현, 2013), 어머니의 식습

관 지도방식(Jarman et al., 2015), 양육태도(양수정, 
서호찬, 2022)와 양육행동(남기원, 변유미, 2018; 조유

나, 최윤이, 2010) 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 

유아가 식습관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유아의 식습관에 어려움이 있다면 식습관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부모의 역할이 필

요할 것이다. 
유아기의 건강한 식습관은 신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인 발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유아의 식습관은 정서지능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양수정, 2020; 양수정, 
서호찬, 2022), 식습관이 잘 형성된 유아일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다는 연구결과도 일관되게 보

고되고 있다(손병덕, 허계형, 2017; 임현주, 2015; 황

혜정, 2016). 특히 유아의 식습관은 사회적 유능성과도 

관련되는데, 사회적 유능성이란 사회적 기술에 대한 지

식을 갖추고 실행하며, 또래 및 성인과 긍정적인 관계

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Joy, 2016). 엄정

애(2003)는 식습관이 좋은 유아일수록 주변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성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요구를 잘 따를 수 있다고 보았

다. 또한 박현서와 안선희(2003)는 유아의 식습관 문제

는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적인 문제와 관련됨으로써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하

여 유아의 식습관이 사회적 능력과 관련됨을 시사하였

다. Spegman과 Houck(2005)는 유아가 매일 경험하는 

식사 상황 자체가 사회적 능력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

기 때문에, 이때 형성된 식습관이 사회적 유능성과 관

련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유아는 식사 상황에서 자

율성을 경험하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

게 되므로 이러한 경험 자체가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유아의 올바른 식습관이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 있어서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아존

중감이란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

이 지닌 다양한 특성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

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Rosenberg, 1965). 이와 

같은 자아존중감의 정의에 따르면, 유아는 자신의 식습

관에 대해서도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유

아는 스스로 자신의 식습관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

지 인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식사 상황에서 부모나 

교사로부터 식사 관련 습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McCabe et al., 2007). 유아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고려하기 시작하며, 자신

의 실제 모습과 이상적인 모습 간의 차이를 알게 되면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Guindon, 2010). 
따라서 유아의 식습관에 대한 부모나 교사 등 타인의 

평가에 의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을 가진 유아의 부모는 

강압적인 지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Brown et 
al., 2022; Cross et al., 2014). 식습관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어 왔으며

(Eckert et al., 2021; O’dea, 2004), 유아기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도 바람직한 식습관을 지닌 유아는 자

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자신을 높게 평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식습관이 자아존중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조유나, 최윤이, 2010; 
Huettig et al., 2006). 

또한 유아기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roufe(1989)는 유아가 

자아발달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느낌, 기대, 
의미등과 관련된 내적 모델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적 모델은 사회적 관계에서도 작용하여 유아의 사회

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모델을 형성한 유아는 사회적 관계에서

도 부정적인 행동을 나타내기 쉽다는 것이다. 관련 선

행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

는 문제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자기통

제를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며,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책임감과 독립감을 나

타내며, 또래와 잘 협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
현주, 2017; 정미라, 박희숙, 2010). 이와 같은 선행연

구 결과들을 통해 바람직한 식습관을 지닌 유아는 스

스로에 대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는 사회적 유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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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식습관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

머니의 양육 관련 요인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유아의 식습관은 

여러 가지 경로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양육스트레스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요구가 그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자원을 초과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로 정의된다

(Abidin, 1997).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식습관 어려움에 대처하기 어려울 때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현주(2013)는 식습관

을 포함한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이 양호할 경우 어머니

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덜 나타내었

다고 보고하였다. 반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

을 경우 자녀의 식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들(González et al., 2022; Jang 
et al., 2021)도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녀의 식습관 문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

키는 요인이 되거나, 반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자녀의 식습관 문제가 증가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식습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지 않다는 점을 중

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자녀의 특성과 어머니의 특성, 그리

고 사회환경 변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전
숙영, 권혜진, 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유아의 식습관 어려움으로 인한 결과, 특히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유아의 자아존

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어머니의 높은 양

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는 요인으

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김세루 외, 2010; 최정미, 
우희정, 2004; Han & Lee, 2020).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유아에게 의미 있는 사

람들과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므로(김성숙, 2011),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가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데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부정적

인 심리상태와 행동을 유발하고(오연택, 연규승, 2018), 

이는 유아로 하여금 무력감과 높은 불안을 느끼게 함

으로써(Fiese & Winter, 2010) 유아의 자아존중감 형

성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아

의 식습관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되는데, 이 과정

에서 어머니가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느낀다면 유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유아의 식습관과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직접적

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찾기 어렵지만 유아가 식습관

의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낄 

때, 어머니가 통제적인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유아는 자

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회의감을 갖고 이는 결국 자

아존중감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본 Rhee 등(2013)의 

연구에 근거해 볼 때 유아의 식습관과 자아존중감 간

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 관련 변인으로서 양육스트

레스의 중재효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을 직전에 앞둔 유아가 이후 학령기로

의 전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원활히 형성

하고, 학교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사회

적 유능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유아가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

요가 있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

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관련 변인

으로 유아기의 식습관에 초점을 두고,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유아의 식습관

이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유아의 

스스로에 대한 평가로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유아의 식습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식습관이 사회적 유능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유아의 식습관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조절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유아의 식습관 지도와 관련된 부모의 

역할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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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식습관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식습관

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식습관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

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조절된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자료 중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

으며, 본 연구의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에 모두 응답한 

1,10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와 

어머니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유아의 평균 월령은 

75.11개월(SD=1.42)이었으며, 성별은 남아 569명(51.4%), 
여아 538명(48.6%)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6.86
세(SD=3.57)였으며,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미취업 및 미

학업 577명(52.1%), 취업 중 478명(43.2%), 취업과 학업 

병행 중 31명(2.8%), 학업 중 8명(0.7%)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식습관

유아의 식습관은 한국아동패널에서 측정한 식습관 관

련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규칙적인 

식사, 식사 양, 편식, 식사 속도, 식습관 자립도에 관한 5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O(이)의 식사 양은 

일정합니까?”, “OO(이)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

습니까?”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유아의 식습관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616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

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 중 한국아동패널에서 발

췌하여 측정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

레스’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이

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

겨진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는 .876이었다. 

3) 유아의 자아존중감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Harter와 Pike(1984)가 개발한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예비조사 실시 

후 확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사원이 연구대상 유아에

게 그림카드를 제시하여 질문한 후 유아의 응답을 기록하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유아

월령

72개월 14 1.3

어머니

연령

35세 이하 399 36.0
73개월 134 12.1 36~40세 543 49.1
74개월 234 21.1 41세 이상 164 14.8
75개월 312 28.2 무응답 1 0.1
76개월 240 21.7

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중 478 43.2
77개월 104 9.4 학업 중 8 0.7
78개월 57 5.1 취업,학업 병행 31 2.8
79개월 12 1.1 미취업, 미학업 577 52.1

유아

성별

남 569 51.4 무응답 13 1.2
여 538 48.6 합계 1,107 100.0

<표 1> 연구대상 유아 및 어머니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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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또래 

수용, 어머니 수용의 네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하위

요인마다 6문항씩,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

항의 예로는 “이 아이는 퍼즐을 잘 맞출 수 있어”(인지적 

능력), “이 아이는 그네를 혼자서도 잘 타”(신체적 능력), 
“이 아이는 친구가 많아”(또래 수용),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보고 많이 웃으셔”(어머니 수용)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625로 나

타났다. 

4)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Gresham과 Elliott(1990)의 

도구를 서미옥(2004)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을 한국아

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하고 예비조사 실시 후 확정한 문항

을 사용하였으며, 어머니가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척도는 네 개의 하위요인으

로 구성되며, 주장성 11문항, 협력성 6문항, 자기통제 7
문항, 책임성 8문항의 총 3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넨

다”(주장성), “자발적으로 가족구성원의 일을 돕는다”(협
력성), “부모의 지시에 귀를 기울인다”(자기통제), “문제

가 생겼을 때 느낌이나 감정을 적절하게 나타낸다”(책임

성)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의 1점부터 ‘매우 

자주 그렇다’의 3점까지 응답하는 3점 Likert 척도로 구

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유능성 척도의 문항의 내적 합치

도(Cronbach’s α)는 .927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7.0 프로그램(IBM Co., 
Armonk, NY)과 Hayes(2012)의 Process Macro 4.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고, 주요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

다.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여 매개효과

를 분석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이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고,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한 평균값을 중심으로 ±1SD로 

구분한 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

순회귀선의 기울기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Aiken & West, 1991). 마지막으로 Process Macro
의 Model 8을 이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

으며,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

유아의 식습관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

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주요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유

아의 식습관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r=-.112, p<.0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유아의 자아존중감

(r=.092, p<.01), 사회적 유능성(r=.170, p<.001)과는 유

변인 1 2 3 4

1. 유아의 식습관 -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112*** -

3. 유아의 자아존중감    .092**   -.073* -

4.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170***    -.274***    .168*** -

평균  3.650  2.562 3.033 2.318

표준편차  .493   .616  .284  .303

왜도 -.113   .196 -.636 -.101

첨도  .429   .174  .430 -.543

<표 2>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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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유아의 식습관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유아의 자아존

중감과 사회적 유능성은 높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는 유아의 자아존중감(r=-.073, p<.05), 사회적 유능

성(r=-.274,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

며,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성(r=.168, p<.001)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

성이 낮으며,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

성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유아의 식습

관 평균 3.650(SD=.49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평균 

2.562(SD=.616), 유아의 자아존중감 평균 3.033(SD=.284),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평균 2.318(SD=.303)으로 나타났

다. 한편, 각 변인들의 왜도의 절대값이 3 이내, 첨도의 

절대값이 8 이내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Kline, 2015). 

2. 유아의 식습관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유아의 식습관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

중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유아의 식습관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53, p<.01). 
또한 유아의 식습관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104. p<.001), 매개

변수인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투입되면서 유아의 식습관

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감소하였

다(B=.096, p<.001). 매개변수인 유아의 자아존중감 역

시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B=.164, p<.001). 즉, 유아의 식습관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나, 유
아의 식습관은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도 하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표본 수 

5,000개 추출, 신뢰구간 95%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유아의 식습관이 자아존중

감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

과 크기는 .008이었으며, 신뢰구간이 .003에서 .016으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아의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식습관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유아의 식습관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인 유아의 식습관과 조절변인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평균중심화하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표본 수 5,000개를 추출, 신뢰구간 95%로 설정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유아의 식습

단계 경로 B SE t R2 F

1 유아의 식습관→유아의 자아존중감  .053  .017  3.066**  .008  9.402**

2 유아의 식습관→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104  .018  5.739***  .029 32.936***

3
유아의 식습관→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096  .018  5.302***

 .052 30.555***

유아의 자아존중감→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164  .031  5.233***

<표 3> 유아의 식습관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p<.001, **p<.01

매개효과 Effect BootSE
95%

BootLLCI BootULCI

유아의 식습관→자아존중감→사회적 유능성 .008 .003 .003 .016

<표 4>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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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B=-.153, p<.05)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B=-.311, 
p<.01),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B=.078, p<.01)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
서 매개효과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식습관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지 않았을 

때는 유아의 식습관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을 때는 유아의 식습관이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조절효과에서 나타나는 대립효과(interference 

effect)로 설명할 수 있는데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

작용항이 포함된 경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

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배병렬, 2015). 즉 

유아의 식습관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

과로 인해 유아의 식습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

이 반대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에 대한 

단순회귀선 기울기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는 <표 6>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값이 높

변인 B SE t
95%

R2 F
(df1, df2)LLCI ULCI

식습관(A) -.153 .070 -2.194* -.290 -.016

.020  7.614***

(3, 1103)양육스트레스(B) -.311 .095 -3.260** -.498 -.124

A×B  .078 .026  2.986**  .027  .129

<표 5> 유아의 식습관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

***p<.001, **p<.01, *p<.05

조절변인 수준 Effect SE t
95%

LLCI ULCI

양육스트레스

-1SD -.001 .024 -.054 -.049 .046

M  .047 .017  2.704**  .013 .081

+1SD  .095 .023  4.097***  .049 .140

<표 6>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에 대한 단순기울기 검증

***p<.001, **p<.01

[그림 2] 유아의 식습관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



8 한국생활과학회지 제32권 5호 2023

- 498 -

은 수준(+1SD)과 평균 수준(M)일 경우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조절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값이 낮은 수준(-1SD)에서는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여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일 경우 효과 크기

는 .095(t=4.097, p<.001), 평균 수준에서의 효과 크기는 

.047(t=2.704, p<.01)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일 경우 기울

기가 가장 가파르고, 그 다음으로 평균 수준에서의 기울

기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식습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

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평균 이상일 때 유아의 식

습관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

지 않지만, 유아의 식습관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4. 유아의 식습관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조절된 유아의 자

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앞서 살펴본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바탕으로 유아의 

식습관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에 의해 조절된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8을 이용하

여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우선 유아의 자아존중

감에 대한 경로를 살펴보면, 식습관은 자아존중감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쳤으며(B=-.153, p<.05), 유아의 식습관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자아존중감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078, p<.0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입증되었다. 또한 유

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경로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식습관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았으며,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영향

력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146, p<.001). 따라서 

유아의 식습관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조절된 유아의 자아존중감

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즉,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

이, 유아의 식습관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상호작용

하여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유아의 자아존

중감은 다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

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표본 수 5,000개 추출, 신뢰구

간 95%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조절된 매개지수는 .011로 나타

났으며, 신뢰구간이 .004에서 .022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절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스트

변인

종속변인: 자아존중감

B SE t
95%

R2 F
(df1, df2)LLCI ULCI

식습관(A) -.153  .070 -2.194*  -.290  -.016

 .020   7.614***

(3, 1103)양육스트레스(B) -.311  .095 -3.260**  -.498  -.124

A×B  .078  .026  2.986**   .027   .129

변인

종속변인: 사회적 유능성

B SE t
95%

R2 F
(df1, df2)LLCI  ULCI

식습관(A)  .040  .071  .559  -.100 .179

 .114  35.375***

(4, 1102)
자아존중감  .146  .031   4.776***   .086 .206

양육스트레스(B) -.178  .097 -1.834  -.369 .013

A×B  .015  .027  .579  -.037 .068

<표 7> 유아의 식습관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조절된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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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의 수준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구체

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9>에서 볼 수 있듯

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값이 높은 수준(+1SD)과 

평균 수준(M)일 경우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조절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값

이 낮은 수준(-1SD)에서는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여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

의 식습관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데, 
이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면, 유아의 식습관 

점수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을 갖고 있고,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마저 높게 되면 유아의 자아존중감 형성과 사회적 

유능성의 발달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를 

대상으로 식습관이 사회적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그 경로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유아의 식습

관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주요 연

구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식습관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즉, 유아의 

식습관은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유아의 자아존중감

유아의 식습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040

-.153* .14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식습관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178

.015

-.311**

.078**

  ***p<.001, **p<.01, *p<.05

[그림 3] 유아의 식습관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조절된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조절된 매개지수 BootSE
95%

BootLLCI BootULCI

.011 .005 .004 .022

<표 8>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조절변인 수준 Effect BootSE
95%

LLCI ULCI

양육스트레스

-1SD .000 .004 -.008 .007

0 .007 .003  .002 .014

+1SD .014 .005  .006 .024

<표 9>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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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의 매개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먼저 유아의 식습관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식습

관은 규칙적인 식사, 식사 양, 편식, 식사 속도, 식습관 자

립도 등으로 측정되었다. 우선 유아가 규칙적으로 식사하

고, 식사 양을 조절하며,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음식을 섭

취하기 위해서는 자기조절 능력이 요구된다(송미옥, 이경

호, 2017). 또한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식사 지도에 잘 따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내면

화하여 스스로 식습관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유아는 식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능력에 필요

한 기초를 경험하게 되며,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한 유

아는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고, 성인의 지시에 잘 따르

거나 또래와의 활동에 잘 참여하며, 적절한 자기통제 능

력과 책임감을 갖는 것과 같은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시키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식습관과 사회적 유능성 간

의 관계를 매개하여, 유아가 바람직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이는 사회적 유능성을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유아의 식습관이 자아존중감과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조유나, 최윤이, 2010; 
Huettig et al., 2006)의 결과와 일치한다. 유아가 규칙적

으로 적절한 양으로 골고루 식사를 하게 되면 매 식사 상

황에서 즐겁고 편안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피

드백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정유미, 2019), 유아에게 있

어서 의미 있는 타인인 부모로부터의 부정적인 피드백은 

유아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

게 된다(Rudolph et al., 1995). 뿐만 아니라 유아 스스

로도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을 인지하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이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

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선행연

구의 결과(박현서, 안선희, 2003; 엄정애, 2003; Spegman 
& Houck, 2005)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

감이 낮은 유아일수록 또래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사
회적으로 위축되며, 또래로부터 덜 수용되는 등 사회적 

능력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쉽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Coplan et al., 2004; Verschueren et al., 1996)에 비추

어보더라도 유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평가하는 것은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예측 요인이 될 수 있다. 유아가 자아존중감을 발

달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내적 모델을 형성하게 되

며, 이러한 내적 모델이 사회적 관계에 적용된다는 Sroufe 
(1989)의 의견에 근거해 볼 때,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사회성 발달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Roberts(2002)는 유아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

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다양

한 사회적 맥락에서 유능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식습

관이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된다는 선행연

구의 결과에서 더 나아가 유아의 식습관이 자아존중감의 

매개를 통해 사회적 유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하

였다. 유아기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이해하고 사회구성

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갖추어나가

는 시기이다. 또한 가족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로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켜나가게 된다. 이때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식습관과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두

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인식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에서 유능성을 갖게 된다

는 경로를 밝혀내었다. 이를 통해 유아기의 사회적 유능

성 발달을 위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유아의 식습관 형성에는 유아 개인적 요인뿐

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

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부모가 충분한 영양지식을 가지고(이은숙, 박

형신, 2022),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자녀에게 모델링이 

되어야 하며(변정순, 이경혜, 2010; 송효현, 2013), 적절

한 식사 지도를 하고(Jarman et al., 2015),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을 하는 것(남기원, 변유미, 2018; 양수정, 
서호찬, 2022) 등이 자녀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중요하

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

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자녀의 식습관 지도를 위한 역할을 

잘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식습관 지도 관련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하는 등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져야 할 것이

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 대상의 식습관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식습관 문제가 까다로

운 유아에 대해서는 식습관 지도를 위한 집중적인 프로그

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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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식습관과 자아

존중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평균 이상으로 높은 집단에서는 유아의 

식습관 점수가 낮을수록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식습

관 점수가 높으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관계없

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반면, 유아의 식습관 점수가 낮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 유아의 자아존

중감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바람

직하지 못한 식습관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이를 가중

시키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자녀의 식습관이 바람직

하지 못할 경우 부모들 역시 자녀의 식습관 지도에서 어

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머니들이 까

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자녀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통제적

인 식사 지도를 하게 됨으로써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강수경 외, 2019; 이재은, 2013). 자녀

의 식습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머니는 식습관을 바로

잡기 위해 지도해야 한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Ek et al., 
2016). 이때 어머니가 자녀의 식습관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양육스

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식습관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관련성보다는 두 변인이 상호작용하여 유아

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데 초

점을 두었다. 그 결과 자녀의 식습관에 어려움이 있더라

도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라면 유아의 자아존중감

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아

의 식습관 어려움과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가 함께 

작용할 경우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은 자녀의 

식습관 문제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은 어머니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녀의 식습관 문제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

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따

라 유아의 식습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

질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필요함을 입증해준다. 
Deater-Deckard(2004)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가 높을 경우 자녀에 대한 애정을 덜 표현하고,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며, 비일관적인 양육을 하거나 부

모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되어 전반적인 양육의 질을 떨어

뜨리게 되고 이는 자녀의 사회정서적 문제로 이어지기 쉽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가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한 식

습관으로 인해 스스로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

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면, 어머니로부터의 

양육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더욱 낮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유아의 식습관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평균 집단에서 유

아의 식습관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그 영향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

은 집단에서는 유아의 식습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

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유아의 식습관은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자아존중

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다시 사

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입증되었다. 즉, 유

아의 식습관이 바람직하지 않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가 낮은 경우 유아의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설명하는 경로에서 유아의 식습관이 중요한 예측 변인이 

되며, 이와 함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킴

으로써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이 입증되

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으로 유능한 유아로 성장

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함

을 보여준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

하기 때문에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 수준이 높다면 그 원인을 알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

는 지원과 효율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

한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자원이 보다 다양해질 필요

가 있으며, 부모와 가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식습관이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

녀 양육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스트레스이므로, 어머니의 

식습관 지도방식이나 유아에게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어머

니 자신의 식습관 등 식습관 관련 변인에 초점을 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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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식습관 지도를 위한 제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취학 직전 유아

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식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은 그 이

전부터 식사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보다 장

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는 유아기의 식습관이 유아의 자아존중

감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였으나, 식
습관 형성과 관련된 요인을 밝혀냄으로써 유아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후
속 연구에서는 유아기 식습관 형성을 예측하는 다양한 개

인적, 환경적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식습관이 유

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

로를 탐색해 본다면 유아의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풍성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자아존

중감과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된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변인 중 유아의 식습관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영향

력을 입증하였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유아기는 식습관의 

발달에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구성원으

로서 잘 기능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이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에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

고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며 사회적으로 유능한 개인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식습관,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성, 양육스

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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